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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오늘날 대부분의 아카이브가 소셜미디어를 통한 기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는 매우 
저조하다. 본 연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자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경남기
록원과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가 미진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고전적인 기록서비스와 소셜미디어가 상호 성장하여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의 설계를 목적으로 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소셜미디어별 특성과 메커니즘을 파악하였으
며, 현황 분석을 통해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소셜미디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내부 
문건을 검토하여 공통적인 문제점을 도출했다.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기관 기록서비스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국내 유관기관과 해외 아카이브의 소셜미디어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아카이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록서비스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소셜미디어별 전략적 운영 방안을 제안함과 동시에 기존의 기록서비스와 
상호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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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 most archives provide recording services through social media; however, their 
effectiveness is very low.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auses of insufficient social media 
recording service, focusing on Gyeongnam Archives and Seoul Metropolitan Archives, which 
are permanent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 archives, and design 
ways to create synergy by mutual growth with classical recording service.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s of each social medium were identified, and 
the institutions' current status of social media operations and internal documents were reviewed 
to analyze the common problems. An in-depth analysis was conducted by interviewing the 
person in charge of recording services at each institution. In addition, a plan that can be 
applied to archives was proposed by reviewing the cases of social media operations of 
domestic-related institutions and overseas archives. Based on this, a new recording service 
process was established, strategic operation plans for each social medium were proposed, 
and a plan to mutually grow with the existing recording service was 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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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오늘날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삶과 뗄 수 없을 만큼 일상화되었다. 기록관리기관에서도 이를 이용해 기록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록을 처음 접하는 이용자들에게 기록이란 낯설고 난해한 존재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아카이브와 이용자들을 연결시키고 접점을 제공해 기록의 난해함을 해소시킨다. 경상남도기록원

(이하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자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용자

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기록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두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비롯한 여타 기록서비스마저 저조한 실정이다. 경남기록원은 유튜브를, 서울기록원은 유튜브와 인스타

그램, 그리고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지만 두 기관 모두 이용자들의 인식과 도달률은 매우 낮다. 다양한 소셜미디

어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이용자 중심의 관점이 아닌 기관 중심의 관점에서 소셜미

디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기록서비스의 유형과 방법론은 시대의 흐름과 이용자들의 요구에 발맞춰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 그 중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한 기록서비스는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게 해주었지만,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하지 않는 이상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기록서비스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기에 아웃리치 서비스(Outreach Service)의 실현을 

가능케한다. 이미 대부분의 아카이브에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기록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그동안 아카이브가 고질적으로 

고민해왔던 이용자 저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기관을 비롯한 대다수 아카이

브의 소셜미디어 운영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

현재 대부분의 아카이브에서 소셜미디어 업로드를 위한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콘텐츠 

제작만으로 성공적인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를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콘텐

츠마저 아카이브가 전달하고자 하는 기록만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수요와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기관 중심적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기록이 가진 난해성은 해소될 수 없으며, 이용자들과의 접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이용자들의 수요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소셜미디

어별 알고리즘 분석, 제작된 콘텐츠의 상위 노출 전략 수립, 전략적인 검색어 설정 등을 통해 도달률을 높이는 

방식의 서비스 체계 수립이 필요한 때이다. 오늘날 소셜미디어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한 소셜미디어 메커니즘을 비롯해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대한 전략들 또한 활발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카이브는 소셜미디어 운영 전략 및 마케팅 전반에 대한 파악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소셜미디어 시장에 유연하

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기록서비스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왜 특정 종류의 소셜미디어만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의 소셜미디어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지,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도달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기록의 난해성을 극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인식과 도달률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에서 

소셜미디어의 메커니즘과 마케팅 전략 등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보려 한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기록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수요와 요구사항을 반영

하여 이들에게 잘 도달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경남기

록원과 서울기록원의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 프로세스 구축 방안을 설계하고, 이와 같은 소셜미디어 운영이 기존의 

기록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상호성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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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 연구

본 연구에 앞서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기록관리기관의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연구,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이용자서비스 전략에 관한 연구, 기록 콘텐츠 구축 프로세스 설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록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로는 서은경, 정경희, 최상희(2006)와 정혜정과 이해영(2018)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서은경, 정경희, 최상희(2006)는 미국, 영국의 국립 기록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용자 기록정보서비스를 비교분석

하여 국내 기록관리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혜정과 이해영(2018)은 국가기록원 소셜미디어

와 국민신문고의 민원에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으로 검색된 게시글들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인식과 정보 

요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도출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한 이용자 중심적 기록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용자들은 기록관리기관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관과 소통하며 

정보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기록관리기관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기록서비스는 필수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록관리기관의 소셜미디어 운영 전략은 이귀영과 김지현(2015)과 이서윤(2021)의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귀영과 김지현(2015)은 소셜미디어가 정보서비스를 비롯하여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소셜미디어가 가지는 가치를 조명하여 아카이브가 소셜미디어 기록을 획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서윤(2021)은 

기록관리기관의 소셜미디어가 보여주기식 운영과 행사 안내용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기록관리기관을 알리는 

수단으로 이용해 잠재 이용자들을 충성 이용자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셜미디어 간의 연계, 지속적인 운영, 해당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을 만한 강점 콘텐츠를 

명확히 인지한 제공, 소셜미디어별 구체적인 전략 목표 설정, 채널별 콘텐츠 유형과 전달 방식의 차별화 등을 

제안하였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이용자 서비스 전략에 관한 연구로는 유성열(2013), 진주영과 이해영(2018)의 연구를 검

토했다. 유성열(2013)은 소셜미디어의 공개 API를 통해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들의 성향을 분석해 이를 마케팅에 활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마케팅하려는 

대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진주영과 이해영(2018)은 이용자 요구사항 파악이 가능한 

이용자 흔적이 담긴 웹로그 빅데이터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유입 경로 및 검색어 분석을 통해 정보 이용 행태를 

파악하였다. 나아가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검색 빈도가 높은 검색어들을 활용한 실시간 검색어, 연관 검색어, 

추천 검색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이용자 맞춤형 웹서비스를 제안한 바 있다.

기록 콘텐츠 구축 프로세스 설계에 관한 연구로는 박지영 외(2018)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

록원의 기록정보 콘텐츠는 신뢰성 있는 기록으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의 어려움, 

용이성과 흥미성이 낮은 전달 방식 등을 이유로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와 같은 한계점 

극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한 국가기록원 기록정보 콘텐츠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제껏 선행연구들에서는 기록을 선별하고 가공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까지 어떠한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지, 기록 콘텐츠 프로세스 설계 및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와 기준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유의점들이 제안되어왔다. 반면 소셜미디어 운영 전략 기획부터 운영 체계 구축,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실질적인 프로세스 구축 제안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제껏 제시된 기록서비스 방식이나 선행연

구들이 시대와 이용자들의 요구에 발맞춰 계속해서 발전해 왔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해외 선진사례를 국내 기록관

리기관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서 그치는 등 아직까지 다소 정형화되어 있으며, 기존의 방법론을 철칙처

럼 따르는 경향이 있다. 현재 기록관리기관의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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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가 미진한 원인을 분석하여, 아카이브의 효과적

인 소셜미디어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자 광역지방자치

단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다. 청주기록원과 경기도기록원을 비롯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위한 움직

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두 기관뿐이며, 해당 지역 기록

의 영구적 보존 및 관리,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다채로운 기록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기관이

라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기록서비스의 정의, 과정,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록서비스뿐만 아니라 언론정보학, 

광고홍보학, 디지털콘텐츠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된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함께 검토했다. 소셜

미디어별 특징과 이용 실태 및 동향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 및 추이에 관련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중 분석했다. 각 소셜미디어별 알고리즘 작동 방식, 검색 키워드 

및 콘텐츠 노출 방식을 분석하고, 운영 방안 설계 시 반영했다. 소셜미디어 운영 방안을 제안하기 앞서 문제점 

파악을 위해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중인 전체 기록서비스의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조직

도와 업무분장을 통해 기관의 전반적인 기록서비스 전략과 정책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 후, 경남기록원이 운영 

중인 유일한 소셜미디어인 유튜브와 서울기록원이 운영 중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운영 현황을 분석해 

문제점을 포착했다. 각 소셜미디어별 구독자 수, 평균적인 이용자 반응 및 호응 정도, 상대적으로 이용자 반응이 

높은 콘텐츠, 콘텐츠 업로드 주기 및 콘텐츠 종류 등을 분석하였다.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의 업무 분장 반영 여부와 담당 인력의 배치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각 기관 홈페이지

에 업로드되어 있는 조직도와 업무분장을 살펴보았다. 서울기록원의 경우, 서울정보소통광장의 원문 공개를 통해 

주요 업무계획 및 단위사업별 업무계획을 검토했다. 업무분장과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 

업무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각 기관 담당자를 통해 기록관리기준표를 입수한 뒤,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와 

관련한 단위과제 및 기록물 철의 존재 여부를 검토했다. 공개된 자료와 내부 문건만으로는 상세한 현황 분석에 

한계가 있었기에, 기록서비스 담당자와의 전화 및 화상인터뷰를 통해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은 각 

기관의 소셜미디어 운영 전반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선정했다. 경남기록원의 경우 면담자A

와 메일을 통해 3회에 걸쳐 일정을 조율한 뒤, 메일로 사전질문지를 전달했다. 이후 2021년 11월 02일 약 20분간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서울기록원의 경우 면담자B, 면담자C와 메일 및 유선연락을 통해 3회에 걸쳐 일정을 

조율하고 메일로 사전질문지를 전달했다. 그 후 2021년 11월 09일 두 면담자와 약 25분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다. 질문지는 소셜미디어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의 배치 현황, 소셜미디어에 콘텐츠를 업로드

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 유관기관 및 해외 아카이브의 소셜미디어 운영 사례 참고 경험 유무, 이용자 수요 

조사 및 이용자 요구사항 분석 여부 등 총 11개의 질문과 9개의 세부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담당자 인터뷰 당시 비교적 우수한 소셜미디어 운영 사례로 언급된 경상남도청,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민

속촌의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한국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비교해 인구 1,000만명 당 

구독자 및 팔로워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과 호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NARA와 NAA의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기관별 소셜미디어, 내부 문건,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현황 분석 결과를 통해 문제점을 종합했다. 소셜미디어별 알고리즘 작동 방식과 검색 키워드 및 콘텐츠 

노출 방식을 파악하고, 인터뷰 시 언급된 국내 유관기관의 소셜미디어 운영 사례를 비롯한 NARA와 NAA의 소셜

미디어 운영 사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시사점을 일부 반영하여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운영 프로세스를 

설계하고자 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기록관리기관의 기록서비스 혁신 방안 연구  5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2.22.2.001

2. 이론적 배경

2.1 기록서비스란 무엇인가 

기록 생산의 일차적 목적은 업무 수행 및 설명 책임 의무 보장에 있다. 하지만 때때로 기록은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를 지닌다. 기록을 보존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활용에 있으며, 이는 표준과 법률로써 명시되어 있다. 국가기록

원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에 따르면, 기록물관리기관장은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전반을 

감독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은 설명 책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곧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전문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함과 동시에 양질의 기록서비스 의무 또한 지녀야 함을 뜻한다.

기록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 용어 사전에서는 이용자들이 관심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Moses & Baty, 2005). Pugh(2004)는 이용자들의 요구사

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록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고 했으며, 특히 기록서비스 과정 중 아키비

스트의 상호 소통 능력을 강조했다. Duff와 Yakel(2017)은 기록서비스는 기록관리기관에서 아키비스트 혹은 기록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기술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나 정보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라 하였다. 앞서 살펴본 기록서비스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종합해 본다면, 결국 기록서비스란 이용

자가 원하는 기록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 및 시설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기록과 

기록관을 알리는 모든 활동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기록서비스의 과정은 보편적으로 Pugh(2004)의 방법론과 유사하다. 이용자는 기록을 이용하기 위해 일련의 

절차를 거친 뒤 신원을 밝힌다. 그 후 기록관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및 소장 기록 현황, 검색 도구 등 기록 이용을 

위한 일차적인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용자가 초기 면담을 통해 원하는 기록을 요구하면 아키비스트는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기록을 찾기에 용이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용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탐색 전략을 수립한다. 

이용자는 기록을 이용하는 중에도 기록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자신의 배경지식과 

기록관에 대한 이해정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아키비스트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면담

에서는 제공받은 기록과 검색 도구,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용자의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아키비스트는 

추가적인 기록 제공을 위한 재방문 필요 여부 등을 파악하기도 한다. 기록서비스의 유형은 보편적으로 국가기록원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 상의 기록서비스 유형을 따른다. 표준에서는 사전 정보제공 서비스, 열람서비스, 참고정

보 서비스, 전시, 편찬⋅기록정보 콘텐츠, 교육 및 홍보와 같이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록은 도서와 달리 이용자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난해성 해소를 

돕는 것이 아카이브의 역할이다. 현재 난해성 극복을 위해 기록 번역, 콘텐츠, 전시 등의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기록서비스의 정의, 과정, 유형에서도 드러나듯 소셜미디어 서비스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록서비스에서도 등한시되었다. 고전적인 기록서비스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의 특징을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다.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는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원본 기록 

혹은 가공 및 재해석한 기록을 콘텐츠로 제작한 뒤,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용 및 재해석이 가능하도록 소셜미디어

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그 유형은 기존의 부가가치 서비스나 활용 촉진 서비스, 편찬⋅기록정

보 콘텐츠 서비스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라는 별도의 유형을 신설할 수도 있다.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의 특징은 기존 기록서비스의 행정적 과정인 등록 및 신원 확인, 오리엔테이션, 초기 및 마무리 면담이 

동반되지 않는 대신 지적 과정 중 하나인 지속적 상호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카이브가 구분 

지은 특정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기존의 기록서비스와 다른 

점 중 하나다. 기존의 기록서비스는 관리자적 입장이 강하며, 다소 정형화되어 있고, 그 방법론 또한 절차로 명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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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하지만 이용자 상호작용이 강점인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는 고전적인 서비스로부터 변화를 꾀할 수 있게 

한다. 

2.2 기록서비스에서 소셜미디어의 역할

언론정보학, 콘텐츠학, 광고홍보학 등에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와 같은 것들을 소셜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회관계망 서비스, 개방형 소셜미디어 등으로 지칭한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의 생

각과 정보, 경험 등을 타인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화된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으로,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도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김정화, 2011). 또 기록관리기관뿐만 아니

라 도서관, 박물관 등에 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른 이용자 및 운영자와의 접촉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콘텐츠를 공유하기도 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전자기록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록정보 서비스도 오프라인

에서 온라인으로 그 자리를 옮겨가고 있다. 2020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수행한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6세 이상의 주 평균 SNS 이용 빈도는 21.9회, 주 평균 이용 시간은 65.8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 

평균 이용 빈도가 20회 이상인 비율이 31.9%, 주 평균 이용 시간이 2시간 이상인 비율이 18.3%에 달했다. 소셜미디

어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아카이브에서도 필요불가결한 존재가 된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웹 2.0과 함께 성장해왔으며, 일상에서도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웹 3.0을 넘어 메타

버스의 시대가 도래한 오늘날,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와 같은 기초적인 소셜미디어의 운영조차 

등한시한다면 급변하는 서비스 시장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카이브는 다른 문화기관과 달리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아카이브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한다. 소셜미디어는 단순히 

기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카이브의 존재와 당위성을 피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아카이브는 

전문적이고 유의미한 기록 자원의 보고이지만, 활용되지 못한다면 한낱 수장고에 불과하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아카이브와 이용자들을 소통하게 하고, 그들을 아카이브로 유입시켜 기존의 기록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들기도 

한다.

2.3 소셜미디어에 의한 기록의 난해성 해소

기록의 난해성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한다. 첫째, 이용자가 기록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접근하지 

못해 발생한다. 기록 속에 이용자 스스로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나 찾고자 하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식별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록이 흥미를 유발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기록의 제목, 생산자, 기술 등과 

같은 기술 요소들이 흥미와 관심을 반감시킨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록 중에서 이용자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내용을 선별해 노출시키고, 제목이나 생산자 등과 같이 이용자들의 접근을 가로막아 난해성 유발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 이용자들이 난해함을 느끼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이후 이용자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껏 난해성 해소를 위해 전시, 견학, 이용자 프로그램 등 여러 서비스들이 시도되었지만, 이용자들과

의 상호 소통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소셜미디어의 상호 소통적 특성을 이용한다면 이용자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지, 서비스의 수준과 난이도는 어떠한지 등 즉각적인 

피드백과 의견 수용이 가능하다. 

둘째, 기록 자체의 난해성이다. 기록관리기관, 특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은 그 자체로 난해하

다. 공공 기록은 흥미를 목적으로 생산된 것이 아닌 업무 과정의 산출물이다. 따라서 일반 이용자들은 낯섦을 

느낀다. 업무 산출물을 나열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서비스의 제공으로는 난해성을 극복하기 어렵다. 일반인들에

게 기록이란 그 자체로 어렵고 생소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관점이 아닌 이용자의 관점에서 쉽게 풀어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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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게끔 제작된 이용자 친화적 

콘텐츠의 제작이 필요하다. 서울기록원, 경남기록원과 관련이 있거나 그 성격이 유사한 기관 중 비교적 성공적으

로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한국영상자료원과 경상남도청의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

과, 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콘텐츠와 기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조화시켜 전달하고 있었다. 이처럼 

아카이브에서도 소셜미디어를 일방적이고 의무적인 서비스 제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들이 

듣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는 기록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웹 2.0을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이전의 정보 소통 방식이었던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정보

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참여, 공유, 개방의 쌍방향 정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였다(이영숙, 2007). 소셜미디

어는 사람들의 생각과 정보, 경험 등을 타인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화된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으

로,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도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김정화, 2011). 관람객 

및 잠재적 관람객과 보다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어내어 접근성을 높이고 전시로 유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새로운 온라인 경험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수지 외, 2021). 소셜미디어는 기록관뿐만 아니라 도서관과 

박물관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문화기관의 콘텐츠를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주역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용

자 상호 소통성을 기반으로 난해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콘텐츠의 이용자 도달룰과 난해성 해소율은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 나아가 아카이브의 기록서비스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자 척도이다. 도달률은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기록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잘 전달되어 

다수가 이용할수록, 이용자가 아카이브의 기록서비스가 존재하고, 이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수록 높아

진다. 난해성 해소율 역시 도달률과 같은 맥락으로, 기관 중심적 성격이 아닌 이용자 중심적인 기록서비스를 제공

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기록을 쉽게 이해하고, 향유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기록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해소

될 수 있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도달률과 난해성 해소율을 가장 정확하고도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다. 

이용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록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댓글, 좋아요, 공유 등으로 상호 의사소통을 전개하며, 

특히 조회 수나 구독자 수는 해당 소셜미디어 혹은 해당 콘텐츠가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잘 도달했는지,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독자 수, 조회 수, 댓글 수, 좋아요 수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핵심 항목들의 수치가 높을수록 도달률과 난해성 해소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

며, 현황 분석 및 제안 사항 설계 시 참고하였다. 

3. 현황 분석

3.1 경상남도기록원

경남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중인 기록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다. 기록물 검색 서비스로는 소장 기록물 

검색과 국가기록원 이관 기록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시로는 상설 전시와 행정박물 전시를 진행한다. 

그 외에도 이용자 체험 프로그램과 견학 및 방문 서비스와 더불어, ‘눈으로 보는 경남’, ‘간행물로 읽는 경남’, 

‘지역별 기록 찾기’, ‘함께하는 기록’, ‘원문공개 시범운영’ 등의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남기

록원이 운영 중인 유일한 소셜미디어인 유튜브 운영 현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기록은 경남을 싣고’라는 

채널명으로 2021년 11월 15일에 개설된 유튜브 채널은 2022년 3월 26일자 기준으로 구독자 수 119명, 업로드 

된 영상의 수는 22개, 평균 댓글 수 약 1.35개, 평균 조회 수 약 110.6회, 평균 좋아요 수는 약 10.75회로 집계되었

다. 채널에 주로 업로드되는 콘텐츠는 경상남도의 역사 및 주요 사건 소개, 기관 업무 소개, 이용자 체험 프로그램 

영상이었다. 댓글 수는 대부분 0개 혹은 1개로 매우 저조했으며, 영상의 업로드 주기도 불규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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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항목 수치

계정명 기록은 경남을 싣고 영상 수 22개

개설일 2021년 1월 15일 구독자 수 119명

업로드 주기 비정기적, 최근 3주 전 업로드 평균 댓글 수 1.35개

콘텐츠 주제

경상남도의 역사 및 사건 소개,

이용자 체험 프로그램 안내,

기관 업무 프로세스 소개

평균 좋아요 수 10.75회

평균 조회 수 110.6회

<표 1> 경남기록원 유튜브 운영 현황 분석 결과(2022.01.15.~2022.03.26. 기준)

댓글 개수, 좋아요 수, 조회 수가 가장 많은 영상은 7개의 댓글과 48회의 좋아요, 284회의 조회 수를 기록한 

‘기록물 어떻게 돌아왔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국가기록원 소장 도(道) 중요기록물 재이관 사업 영상이다. 

그 외 경남기록원 온라인 견학 영상이 2개의 댓글과 17회의 좋아요, 282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시청각 기록

물 관리실 소개 영상이 2개의 댓글과 16개의 좋아요, 218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현황 분석 결과 몇몇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가장 먼저 유튜브 채널만의 차별성 부재였다. 업로드된 영상을 살펴보면, 경남기록원 홈페이

지의 기록정보 콘텐츠 메뉴 중 ‘기록 이야기’와 ‘기록 동영상’의 콘텐츠가 재가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업로드되고 

있었다. 또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영상은 3주 전이었으며, 가장 긴 공백을 두고 업로드된 영상은 약 2개월 만이었

다. 산발적, 불규칙적 업로드가 아닌 일정한 업로드 시간대와 주기를 정해 이용자에게 채널을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댓글 개수, 좋아요 수, 조회 수 모두 저조하여 소셜미디어만의 장점인 이용자 상호 소통 및 의견 

개진 역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담당 부서 담당 업무 세부 업무

기록보존과

기록물 열람서비스 열람청구 접수⋅처리 및 기록정보열람실 운영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관리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기록물 정리⋅기술 기록물 정리⋅기술

기록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시실⋅열람실⋅체험실 관리

기록원 견학 프로그램 운영

기록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록물 전시⋅기획⋅홍보

기록물 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

기록원 전시 기획 및 운영

전시 관련 콘텐츠 발굴

<표 2> 경남기록원 홈페이지 상의 기록서비스 관련 업무분장

<표 2>는 경남기록원 홈페이지의 조직안내 메뉴를 통해 파악한 기록서비스 관련 업무분장이다. 소셜미디어 

운영의 업무분장상 명시 여부를 살펴보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업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 기록관리기준표 담당자와 유선 연락 및 메일을 통해 접촉하여, 기록관리기준표 

유무를 확인한 뒤 자료를 요청하였다. 부서 고유 업무가 반영되어 있는 기록관리기준표는 존재하지 않아 처리과 

공통 기록관리기준표를 요청하였으며, 공개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메일을 통해 자료를 전달받았다. 

검토 결과, 경남기록원의 처리과 공통 기록관리기준표상에도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와 관련한 단위과제 및 기록

물 철은 존재하지 않았다.

3.2 서울기록원

서울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중인 기록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다. 기록물 검색 서비스로는 온라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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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및 조사연구 가이드를 제공하며, 전시는 특별 전시 및 상설 전시와 더불어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있다. 그 외에도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과 견학, 오프라인 열람이나 정보공개 청구와 같은 열람 및 공개 서비스

와 더불어 홍보 및 출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서울기록원이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로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의 접근이 불가능해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서울기록원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단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까지도 접근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재개설된 

계정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계정은 2016년에 개설됐으나, 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단순 홍보용으로 업로드한 게시글이 대부분이었다. 그리하여 서울기록원이 정식 개원한 2019년 5월 15일

부터 현재까지 업로드된 영상 및 게시글들로 대상을 한정하여 현황 분석을 진행하였다.

항목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명 Archives Seoul 서울기록원 archives.seoul

개설일 2016년 3월 17일 2016년 2월 18일 2022년 1월 13일(재개설)

업로드 주기 정기적, 최근 4일 전 업로드 정기적, 최근 1주 전 업로드 정긱적, 최근 2주 전 업로드

콘텐츠 주제

서울시 기록 영상, 

이용자 프로그램 홍보⋅안내,

전시 및 견학 안내, 인터뷰 등

소장 기록물 소개, 

이용자 프로그램 홍보⋅안내,

기관 행사 홍보⋅안내

소장 기록물 소개, 

이용자 프로그램 홍보⋅안내,

기관 행사 홍보⋅안내

구독자/팔로워 수 782명 2,100명 166명

영상/게시글 수 220개 444개 11개

평균 댓글 수 0.61개 0.36개 1.09개

평균 좋아요 수 4.93회 24.82회 16.72회

평균 조회 수 341.17회 - -

<표 3> 서울기록원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 분석(2019.05.15.~2022.03.26. 기준)

<표 3>은 서울기록원이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세 소셜미디어 모두 공통적으로 

서울시 기록 영상, 소장 기록물 소개, 이용자 프로그램 홍보 및 안내, 기관 행사 홍보 및 안내 등의 콘텐츠를 

공백 없이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수 782명, 영상 수 220개, 평균 댓글 수 0.61개, 

평균 좋아요 수 4.93회, 평균 조회 수는 341.17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5,951회, 17,337회의 조회 수를 기록한 

‘서울시 굴절버스 시승’, ‘서울시 지하철 운행’ 영상을 비롯한 몇몇 영상을 제외하고는 이용자들의 반응은 매우 

저조했다. 특정 영상의 수요가 높다면 이용자 수요 조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여 추후 소셜미디어 운영 전략 

수립 시 반영해야 하지만, 현재 서울기록원은 업무 프로세스의 산출물을 나열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었다. 또한 

기록의 난해성 해소를 위한 가공이나 편집, 재해석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용자와의 상호 소통이나 의견 

수렴도 나타나지 않았다.

페이스북 역시 유튜브와 유사한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 세 소셜미디어 중 팔로워 수가 2,100명

으로 가장 많으며, 게시글도 444개로 가장 많다. 하지만 평균 댓글 수 0.36개, 평균 좋아요 수 24.82회로 이용자 

반응이 저조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페이스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줄글 나열식 서술이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또한 기록의 제목과 생산자로부터 비롯되는 난해함이 해소되지 못한 채 기관 중심적으로 업로드되고 

있었다. 인스타그램 역시 마찬가지였다. 업로드 주기는 정기적이었으나, 페이스북과 동일한 콘텐츠가 재가공 없이 

업로드되고 있었다. 평균 댓글 수와 좋아요 수는 각각 1.09개, 16.72회로 매우 저조했고, 이용자와의 상호 소통이

나 의견수렴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기록의 난해성을 유발하는 여러 맥락 정보들이 정제되지 않은 채 줄글로 나열되어 있어 

접근이 어려웠다. 또 이용자 친화적이라기보다는 연구자나 전문가 등 다소 마니악(maniac)한 이용자들에게 최적

화 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이용자 스스로 흥미를 가질 만한 가능성이 있는 기록을 인식하는 것 역시 무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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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분장과 인력의 배치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서울기

록원 홈페이지의 ‘기능과 조직 구성’ 메뉴를 바탕으로 기록서비스와 관련한 업무 분장하였는데, 그 현황은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담당 업무 세부 업무

보존서비스과

기록 열람
열람서비스 제공 및 열람실 운영

기록서비스 용역 추진

디지털 아카이브 전자기록 서비스 정책 수립

기록 전시
기록전시 기획⋅운영 및 전시콘텐츠 발굴⋅조사연구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전시도슨트 운영

교육 및 프로그램
기록전문가 프로그램 및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시민 아키비스트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설계⋅제작

소장기록 온라인 검색도구 개발 및 조사연구가이드 제작

<표 4> 서울기록원 홈페이지 상의 기록서비스 관련 업무분장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업무분장은 없었으며, 가장 유사한 업무는 ‘기록정보 콘텐츠 개발⋅설계⋅제작’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원문 공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직원별 업무 분장 계획도 살펴봤다. 

소셜미디어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유사업무는 ‘서울기록원 홍보업무 지원’이 전

부였다. 기관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계획을 알 수 있는 서울기록원 단위사업별 업무계획도 검토하였으나 ‘소장기

록 연구, 조사, 발굴’, ‘서울기록원 홍보체계 운영’이 전부였다. 

서울기록원은 서울시 소속 공공기관으로, 서울시 기록관리기준표를 준용하기에 서울시 기록관리기준표상 소셜

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단위과제의 존재 유무도 살펴보았다. 기록관리기준표상에서는 ‘뉴미디어콘텐츠기획제작’, 

‘소셜미디어활용시정정보제공’이 관련 단위과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단위과제 모두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업무임이 명시되어 있었다.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 및 업무분장 분석 결과, 두 기관 모두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상세한 원인 파악을 위해 담당자와인터뷰를 진행했다.

3.3 종합 분석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를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카이브

는 급변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시장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

하다. 이 모든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의 제공이 기관의 기록서비스 업무 

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업무임을 인식하고, 소셜미디어 운영을 전담하는 TF(Task Froce)와 같은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충분한 인력이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해 배치되어야 하고, 업무분장상 명시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운영

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셜미디어 전문가 혹은 인플루언서의 자문을 바탕으로 고객서비스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

고, 국내외 유관기관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난해성 해소의 핵심 과정인 콘텐츠 제작 과정을 위한 인력과 회의체, 전문적인 콘텐츠 제작과 편집을 담당하는 

인력도 필수다.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거나 낮은 콘텐츠를 분석하여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다음 콘텐츠 제작과 

소셜미디어 운영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기록서비스 

담당자와의 전화 및 화상 인터뷰를 통해 보다 심화된 현황 분석을 진행하여 문제점을 파악했다. 인터뷰 질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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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전달하였으며, 항목은 <표 5>와 같다.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정도에 

따라 전혀 하고 있지 않음, 일부 하고 있음, 활발히 하고 있음으로 구분하였다. 

항목 경남기록원 서울기록원

소셜미디어 운영 담당 인력의 배치 ✕ ✕
소셜미디어 운영의 정식적 업무 분장 유무 ✕ ✕
소셜미디어 전문가 및 인플루언서 자문 경험 ✕ ✕
국내 유관기관 및 해외의 소셜미디어 운영 사례 참고 경험 ✕ △

콘텐츠 제작을 위한 원고 및 스토리보드 작성 유무 ○ △

콘텐츠 제작을 위한 회의체 유무 ✕ △

콘텐츠 편집 및 촬영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배치 유무 ✕ ✕
소셜미디어의 전략적 운영을 위한 회의체 유무 ✕ ✕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이용자 수요 조사 경험 유무 △ ✕
업로드 된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반응 분석 경험 유무 △ ✕
(전혀 하고 있지 않음:✕, 일부 하고 있음:△, 활발히 하고 있음:○)

<표 5>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 담당자 인터뷰 결과 

경남기록원의 기록정보 콘텐츠 담당 인력은 1명으로, 소셜미디어 운영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 기록 콘텐츠 

제작과 더불어 일차 사료 및 기록 선정, 원고 및 스토리보드 작성, 촬영 및 편집, 콘텐츠 제작에서부터 소셜미디어 

업로드 및 운영 전반을 홀로 담당하고 있었다. 원고 및 스토리보드 작성 혹은 콘텐츠 제작을 위한 회의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해 국내 유관기관이나 해외 아카이브의 소셜미디어 운영 우수 사례를 

참고하거나 소셜미디어 전문가나 인플루언서의 자문을 받은 경험도 없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의미한 분석이나 참고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이용자 수요 조사 및 반응 분석과 관련해서는 

유튜브 채널의 베스트 콘텐츠를 투표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분석 결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혹은 

업무 프로세스 소개 콘텐츠의 반응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고 답했다. 하지만 댓글, 좋아요, 조회 수 등 

통계를 이용한 분석은 업로드된 콘텐츠 수와 구독자 수의 저조로 유의미한 분석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경우 파급력과 전달률이 높은 경상남도청의 소셜미디어

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서울기록원은 모든 소셜미디어의 계정을 전 직원이 공유하여 사용한다. 서비스 가치가 있는 기록을 발견하면 

자유롭게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유동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은 없었으며, 1명의 직원이 다른 업무와 소셜미디어의 홍보 및 지원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이나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체 역시 없으며, 필요에 따라 담당자들 간의 유동적인 회의체는 

간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 시 원고 작성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스토리보드 작성은 그 필요성

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내 유관기관이나 해외 아카이브의 우수 사례 참고 경험과 관련해서는 한국영

상자료원의 유튜브를 참고한 경험이 있었다. 소셜미디어 전문가나 인플루언서의 자문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없다고 답했다. 이용자 수요 조사 및 반응 분석 경험 역시 없었는데, 신생기관이기에 특정한 목적을 띄고 접근하는 

이용자들이 적고, 분석을 위한 유의미한 표본이 부족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인터뷰 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도출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셜미디어의 운영 체계 수립이 되어있지 

않다. 두 기관 모두 소셜미디어 운영만을 위한 전담 인력의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업무로써 필요성

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록서비스의 부가 업무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기록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도 1명 혹은 

소수로, 해당 인력이 소셜미디어 운영도 함께 담당한다.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한 자문 경험이나 유관기관 및 

해외 사례 참고 경험도 드물었다. 또한 콘텐츠 제작이나 업로드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프로세스나 회의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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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았으며,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콘텐츠 편집, 제작, 촬영

을 담당하는 인력도 부족했다. 이용자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이용자 수요 조사와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반응 분석도 미비했다. 이용자와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아카이브가 가진 콘텐츠의 질과 전문

성에 비해 조회 수와 댓글 수 등 이용자 반응이 낮고, 노출률과 도달률이 낮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다.

3.4 국내외 유관기관 사례 분석

국내외 유관기관의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 분석 결과를 <표 6>으로 정리하였다. 경상남도청의 경우 담당자 인터

뷰 당시 비교적 소셜미디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기록원의 서비스 콘텐츠 업로드 참고하거나 홍보 

필요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밝혀 사례로 선정하였다. 한국영상자료원과 한국민속촌의 역시 인터뷰 당시 소셜미디

어 운영 우수 사례로 언급하였으며, 일정 부분 참고했다고 밝혀 사례로 선정했다. NARA는 <표 7>과 <표 8>에서

도 나타나듯 인구 수 대비 유튜브 구독자 수가 가장 많으며, NAA는 인구 수 대비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이기에 사례로 선정했다. 분석 대상은 형평성을 위해 여러 소셜미디어 중 다섯 개의 기관이 모두 공통적

으로 운영 중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항목 경상남도청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민속촌 NARA NAA

난해성을 해소한 이용자 친화적 콘텐츠 ○ ○ ○ △ △

댓글 및 게시글 등을 이용한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 ○ ○ ○ ○

홈페이지 및 기타 콘텐츠서비로의 유입 유도 ○ ○ ○ ○ ○

댓글 등으로 나타난 이용자 상호작용 △ △ ○ ○ ○

각 소셜미디어별 알고리즘을 고려한 운영 ○ △ ○ △ △

각 소셜미디어별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 ○ ○ △ △

각 소셜미디어의 규칙적⋅정기적 업로드 ○ ○ ○ ○ ○

(전혀 하고 있지 않음:✕, 일부 하고 있음:△, 활발히 하고 있음:○)

<표 6> 국내외 유관기관의 소셜미디어 운영 사례 분석 결과

경상남도청의 경우 주로 경상남도청의 정책 전달과 도정 홍보를 주 콘텐츠로 하고 있는데, 도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콘텐츠를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있다. 게시글이나 댓글로 이용자의 호응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

거나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의사소통이 일어나게끔 유도하는 전략도 취하고 있다. 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뿐만 

아니라 각 소셜미디어의 특성에 맞게끔 콘텐츠를 제작하여 규칙적⋅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다. 한국영상자료

원과 한국민속촌 역시 난해함을 유발하는 전문용어나 지식들은 가급적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고 있다. 

특히 한국민속촌의 경우 이용자 관심사나 검색 트렌드를 반영한 해시태그(Hash tags), 전략적 검색어 설정 등을 

비교적 잘 활용하고 있어 알고리즘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NARA와 NAA 역시 이용자의 대답과 호응을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게시글을 업로드하거나, 질문을 던져 

이용자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해 활발한 의견 개진이 오고 가도록 유도했다. 아카이브의 홈페이지나 운영 중인 

다른 소셜미디어의 주소를 링크하거나, 해시태그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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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달률 증가와 난해성 해소를 위한 기술

4.1 알고리즘과 검색 키워드 설정을 통한 도달률 증가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미국 NARA의 유튜브인 ‘US National Archives’는 약 329,000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

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국가기록원의 유튜브인 ‘국가기록원 기록온’의 구독자 수는 약 1,300명이다. 인구 1,000만 

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미국은 약 9,557명, 한국은 약 25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셈이다. 다른 국가의 인구 

천만 명 대비 구독자 수와 비교해 보아도 한국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구독자 및 팔로워 수는 현저히 낮다. 지금처

럼 소셜미디어 도입만으로 그친다면, 진정한 이용자 중심의 기록서비스 실현은 불가능하다. 난해성을 해소하고 

도달률을 증가시킬 전략적 운영이 필요하므로, 각 소셜미디어별 알고리즘 분석과 검색 키워드 설정을 통한 도달률 

증가 방안을 대표적 소셜미디어인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표 7>과 <표 8>은 저자가 직접 각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구독자 수 및 팔로워 

수와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 1,000만명 대비 구독자 수를 비교하여 정리한 표이다.

국가 공식 유튜브 채널명 출처 인구 수 구독자 수
인구 1,000만 명 

대비 구독자 수 

호주 National Archives of Austalia
https://www.youtube.com/c/NationalArc

hivesofAustralia
2,606만 2,000명 767명

캐나다 Library and Archivs Canada
https://www.youtube.com/user/Library

ArchiveCanada 
3,838만 12,000명 3,126명

영국 The National Archives UK
https://www.youtube.com/c/TheNational

ArchivesUK
6,850만 8,200명 1,197명

미국 US National Archives
https://www.youtube.com/c/USNational

Archives
3억 3,480만 329,000명 9,557명

한국 국가기록원 기록온
https://www.youtube.com/channel/UCtk

3SPfRDV8VFGQnR7FfsKQ
5,184만 1,300명 250명

<표 7> 국가별 인구 수 대비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유튜브 구독자 수 비교

국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명 출처 인구 수 팔로워 수
인구 1,000만 명 

대비 팔로워 수 

호주 naagovau
https://www.instagram.com/p/CWSa9Sf

MUOR/ 
2,606만 14,000명 5,372명

캐나다 Libraryarchives https://instagram.com/libraryarchives 3,838만 10,000명 2,605명

영국 nationalarchivesuk https://instagram.com/nationalarchivesuk 6,850만 17,000명 2,481명

미국 usnatarchives https://instagram.com/usnatarchives 3억 3,480만 123,000명 3,673명

한국 archives_kr
https://instagram.com/archives_kr?igshi

=YmMyMTA2M2Y=
5,184만 1,800명 347명

<표 8> 국가별 인구 수 대비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비교 

유튜브는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이다. 이용자가 최근에 시청하거나 자주 시청한 콘텐츠 등 빅데이터를 바탕으

로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추천해 오랜 시간 머무르게 만드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유튜브 

운영 시에는 썸네일, 제목, 해시태그, 상세 설명란의 내용, 자막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키워드 

검색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은 제목, 해시태그, 상세 설명란의 내용, 자막 순으로 영향을 받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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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키워드를 추출해 이용자에게 추천한다. 따라서 콘텐츠 업로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에 포착될만한 콘텐츠 외 부가적인 항목의 전략적 설정도 필요하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채널에서 다루는 

주제가 항상 일정한 채널, 즉 항상성을 띄는 일종의 전문 채널을 지향한다. 따라서 다양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아카이브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거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채널들이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하여 범주화하고 있는지 분석한 뒤,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유튜브 고객센터 사이트의 ‘채널을 만들고 성장시키기’ 메뉴에서는 유튜브를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빅데이터들을 제공한다. ‘시청자’ 탭에서는 해당 채널의 영상을 시청하는 이용자층을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

하는데, 내 영상을 시청한 이용자가 주로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간대, 이용자가 내 채널 이외에 시청한 다른 동영상

이나 채널, 내 영상을 가장 많이 시청한 지역, 시청 시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연령층과 성별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또 채널의 신규 시청자와 재방문 시청자의 비율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기기를 주로 사용하여 

시청하는지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러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운영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다. 

재방문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의 비율을 분석하여 충성 이용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킬러 콘텐츠의 제작을 고려하거

나, 주 시청 시간과 주 시청 콘텐츠를 분석하여 이용자들이 보고 싶어 할 만한 콘텐츠를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이 포착할 확률이 높은 검색 

키워드를 제목이나 상세설명란에 포함하여 도달률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네이버 블로그는 주로 정보 획득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글과 사진, 동영상 등 여러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업로드할 수 있다. 때문에 다량의 기록을 보여줄 수도, 하나의 기록 건을 집중조명할 수도 있다. 네이버 블로그의 

알고리즘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동하므로, 기록서비스 제공시 콘텐츠를 상위에 노출시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림 1>은 네이버 검색광고에서 제공하고 있는 ‘키워드 도구’ 기능을 이용해 ‘서울기록원, 경남기록

원, 기록원, 아카이브’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한 결과이다. ‘조회하기’ 버튼을 기준으로 좌측의 그래프는 검색한 

키워드의 월간 검색수 추이를 우측의 그래프는 해당 키워드를 검색한 이용자들의 성별과 연령대를 나타내며, 

파란색, 초록색 그래프는 각각 PC와 모바일을 통해 접속했음을 뜻한다. 그래프를 분석해보면, 위 키워드들의 최다 

검색일자는 2022년 11월, 최다 검색 연령대는 40-49세, 주 검색수단은 남성은 PC, 여성은 모바일이였으며 검색성

비는 여성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네이버 검색광고 사이트 내 키워드 도구 기능을 이용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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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네이버 데이터랩 사이트 내 검색어트렌드 기능을 이용한 검색결과

<그림 2>는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검색어 트렌드 기능을 이용하여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을 키워드

로 검색한 결과이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면 포털 사이트에서 하위 키워드 및 연관 키워드를 포함한 특정 키워드의 

검색 빈도를 알 수 있다. 다만 키워드가 검색된 횟수는 일별, 주별, 월별로 합산한 뒤 조회 기간 내 최다 검색량을 

100으로 설정하여 보여주는 상대적인 값으로, 정확한 검색 건수의 파악보다는 검색 수 변화 추이 파악에 목적을 

두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어를 ‘서울기록원’과 ‘경남기록원’으로 설정한 뒤, 하위 주제어

를 각각 ‘서울, 기록원, 아카이브, 기록, 전시, 견학’, ‘경상남도, 기록원, 아카이브, 기록, 전시, 견학’으로 설정했다. 

기간은 최근 1년으로 한정하였으며, 검색 기기의 범위는 모바일과 PC, 성별과 연령대는 전체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서울기록원과 관련한 검색 키워드의 최다 검색 일자는 2021년 4월 7일 100건, 경남기록원과 관련한 검색 

키워드의 최다 검색일자는 2022년 3월 14일 6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이용자 검색 데이터를 분석한

다면, 노출률이 높은 검색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를 적절히 조합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

자 맞춤형 기록서비스의 실현도 가능하다.

인스타그램은 사진 및 동영상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 여러 장의 사진을 카드 뉴스처럼 

배열하거나 1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 형태의 게시글이 주를 이룬다. 최근에는 해시태그 검색 기능 이용자가 증가함

에 따라 정보 검색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댓글이나 좋아요 표시를 하거나 특정 페이지에 

오래 머무른 경우,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유사한 콘텐츠를 이용자의 피드에 노출시킨다. 

따라서 이용자 피드 노출률 및 콘텐츠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선 댓글, 좋아요 등 반응과 공감을 유도하여 아카이브

의 페이지에 오래 머무르고, 재방문하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해시태그 알고리즘을 공략하는 

것인데, 해시태그는 인스타그램을 움직이는 핵심 알고리즘으로, 수많은 빅데이터들이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움직

인다. 이용자 대부분이 해시태그 검색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며, 해시태그 자체가 키워드 기능을 갖기도 한다. 

따라서 아카이브는 해시태그 상위에 노출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용자들의 클릭을 유도하여 도달률을 높여

야 한다. 

해시태그 상위에 노출되기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댓글과 좋아요 수, 팔로워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 상태로는 

단기간 상위 노출이 어렵기 때문에, 소형 해시, 중형 해시, 대형 해시와 같이 점령하기 용이한 순으로 점차적으로 

점령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서 ‘전시’라는 키워드와 관련하여 ‘전시’, ‘아카이브전시’, ‘기록전시’

를 각각 대형, 중형, 소형 해시태그로 설정하여 검색해 보았다. 대형 해시인 ‘전시’ 검색 결과 약 172만개의 검색결

과가, 중형 해시인 ‘아카이브전시’ 검색결과 약 500개의 검색결과가, 소형 해시인 ‘기록전시’ 검색 결과 100개 

미만의 피드가 검색됐다. 이처럼 초기 팔로워 수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파급력이 낮은 아카이브 계정의 경우, 상대

적으로 경쟁 정도가 낮고 점령하기 쉬운 소형 해시의 상위 노출을 우선으로 한 뒤, 일정 수준을 도달했을 경우 

중형, 대형 해시를 점령하거나 계정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해시태그를 만드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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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역시 짧은 동영상 혹은 카드 뉴스 형태의 사진이 글과 함께 업로드되며, 단시간에 즉각적인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 이용행태가 두드러진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특정 콘텐츠에 오래 머무르거나, 댓글 및 공유를 

통한 이용자 상호작용이 활발히 나타나는 콘텐츠를 유의미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이용자의 피드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킨다. 따라서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용자들이 피드를 클릭하게 하여 소통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주 검색 패턴과 관심

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및 검색어 트렌드 분석 사이트 중 하나인 ‘오디피아’ 사이트 

내 소셜맵 기능을 활용해 보았다.

<그림 3> 오디피아 사이트 내 소셜맵 기능을 이용한 이용자 관심사 및 키워드 분석결과

<그림 3>은 오디피아 사이트 내 소셜맵 기능을 이용한 키워드 분석 결과 화면이다. 좌측의 메뉴에서 카테고리

를 선택하면 하위 주제별 검색 건수를 파악할 수 있고, 전체 메뉴에서는 일간 및 주간별로 어떤 키워드들이 어느 

정도의 빈도로 검색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키워드들 간의 이동은 줌인과 줌아웃으로 조절이 가능하며, 검색 

건수가 높을수록 넓은 면적으로 보인다.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생산 기록들은 대부분 공공기록이므로, 하위 

검색어를 ‘사회’와 ‘정치’로 설정하였다. ‘국민’, ‘국가’, ‘제도’, ‘대선’, ‘리더’, ‘선거’ 등의 연관 검색어가 상대적으

로 검색 빈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이용자들의 관심사와 검색 패턴을 활용한다면 사료나 기록을 

선별할 때 이용자들의 수요를 예측하여 선별할 수 있고, 콘텐츠 제작 시 관심사를 참고하여 원고나 스토리보드를 

제작할 수 있으며, 콘텐츠 업로드 시 클릭을 유도하는 키워드를 배치하여 이용자들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다. 오디피아 외에도, ‘썸트렌드’ 사이트 내 키워드 연관 검색어 분석과 긍⋅부정 분석 

메뉴에서는 다양한 연관 검색어들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색 키워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검색어의 

검색 패턴과 비율 분석 기능도 제공한다. 

4.2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모두 한국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비해 그 구독자와 팔로워 

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해외의 아카이브가 한국의 아카이브에 비해 소셜미디어를 비교적 전략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호주와 미국은 눈에 띄게 높은 구독자 수와 팔로워 수를 

보유하고 있다. NAA의 인구 1,000만 명 대비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약 5,372명이다. NARA의 인구 1,000만 

명 대비 유튜브 구독자 수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각각 9,557명과 3,673명에 달한다. 이처럼 호주와 미국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구독자 및 팔로워 수는 타국에 비해 유독 두드러지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두 국가의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기록관리기관의 기록서비스 혁신 방안 연구  17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2.22.2.001

먼저 NAA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한 게시글 중 일부를 살펴보았다. 호주의 한 컴퓨터 회사 마스코트의 사진이 

짧은 설명과 함께 업로드된 피드는 690개의 좋아요 수와 25개의 댓글 수를 기록했다. NARA가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영부인의 결혼사진을 업로드 한 인스타그램 피드는 4,806개의 좋아요 수와 55개의 댓글 수를 기록했다. 

두 아카이브 모두 “이 사진에 대해 아시나요?”, “여러분의 기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들의 결혼75주년을 

축하해 주세요.”, “그들의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미 카터 도서관을 방문하세요.”와 같은 이용자 맞춤형 

설명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질문을 던져 답변을 유도했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다른 이용자를 태그하고 답글을 

다는 등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포착되었다. NAA와 NARA 모두 간결한 설명과 함께 추억과 공감을 불러일

으킬 만한 기록을 선정하여 인스타그램의 특성에 맞게 업로드했으며, 질문을 던지기도 하며 상호 소통과 의견 

개진을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NAA와 NARA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록의 난해성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콘텐츠의 제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썸네일(Thumbnail) 제작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썸네일은 

대표 이미지, 미리 보기 이미지라고도 불리며 콘텐츠의 예고편이자 요약본이다. 썸네일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유튜브를 비롯해 모든 소셜미디어에 있어서 썸네일은 콘텐츠의 첫인상과 클릭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콘텐츠가 잘 도달되기 위해서는 클릭을 유도하는 썸네일을 별도로 제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기록원을 예시로 들어 유튜브에 업로드 된 영상을 살펴보면, 영상 중 일부를 캡쳐해 썸네일로 사용중인데, 

기록의 난해성을 유발하는 기록의 제목과 상세설명이 그대로 업로드되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은 

썸네일로는 자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들이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며, 흥미를 유발하지

도 않아 클릭으로 이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록의 난해한 맥락 정보들을 최대한 정제하고, 콘텐츠의 내용

을 함축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여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썸네일 제작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서울시기록영상]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서울시기록영상] 안녕하세요서울입니다’, ‘2020년 

멀티미디어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 등과 같이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아 콘텐츠의 내용을 유추하기 어렵게 만들거

나, 난해성을 정제하지 않은 기관 중심적인 단어를 제목이나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의 재생목록이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카테고리 역시 기관의 업무 산출물을 나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기록 유형별, 주제별, 인물별 등과 같은 기록의 정보와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재생목록이나 카테고

리로의 개편을 통해 이용자들의 접근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5. 소셜미디어 서비스 프로세스의 구축

5.1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운영방안 설계

기존 기록서비스와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의 상호 성장을 위해 현황 분석과 국내외 유관기관에서 얻은 시사점

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운영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서비스 전담 인력 

배치와 업무분장 정비, 소셜미디어별 알고리즘을 파악한 특성에 맞는 적절한 콘텐츠의 변형 및 업로드, 아카이브

의 홈페이지나 기타 서비스 콘텐츠로의 유입 유도, 이용자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통한 소셜미디어 활성화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담당자 인터뷰 결과 경상남도청은 대외 언론 홍보 및 마케팅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 배치되어 있어 체계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경상남도청 소통기획관실 사례를 참고해 

아카이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보았다. 경상남도청은 각 소셜미디어별로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이 

한 명 이상 배치되어 있으며, 홍보물 제작 및 편집, 홍보 실적 관리 및 평가, 홈페이지 신규 콘텐츠 개발, 소셜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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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등록 콘텐츠 현황 관리,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전담하는 인력도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 또한 블로그 

명예기자단 운영, 시청자 미디어 센터 운영, 온라인 라이브 방송 운영 지원 등 소셜미디어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소통기획관실의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일종의 방송국과 같은 운영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아카이브에서도 소셜미디어 운영 및 마케팅을 업무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문가를 배치하여 해시태그, 전략적 검색어 설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내부 평가와 피드백을 

수용하여야 하며, 영상 전문가 혹은 웹디자인 전문가를 통한 전문적인 썸네일 선정과 영상 촬영 및 편집도 필요하

다. 기록서비스 제공 및 홍보 결과에 대한 실적과 외부 반응을 종합하는 인력도 필요하다. 또한 작가와 같은 

글쓰기 전문 인력과 기록연구직, 학예직의 자료조사 협업으로 보다 수준 높은 콘텐츠 내용 기획과 원고 및 스토리

보드 작성도 이루어져야 한다. 

기록 발굴 및 사료 선정과 일차 가공 및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였다면, 각 기록서비스의 유형과 각 소셜미디어의 

특징에 맞게 사료를 가공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국내외 유관기관 사례 분석 결과, 동일한 

콘텐츠를 소셜미디어별 특성에 맞게끔 각 소셜미디어의 성격에 맞게 조금씩 변형하여 업로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강과 관련된 기록을 선정해 전시를 개최했다면, 전시 중인 전시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자막을 

덧붙여 편집하여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최적화된 유튜브에 전시 소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다. 유튜브 영상

의 일부를 캡처하여 카드 뉴스 형식의 이미지로 제작한 뒤, 짧은 설명과 함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업로드

하거나 유튜브 영상의 하이라이트를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으로 재편집하여 다른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단시간에 빠른 정보 습득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많으므로, 현재와 같은 줄글 

나열식 서술보다는 짧고 간결한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업로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기록 발굴 및 사료 선정

일차 가공 및 콘텐츠 제작

이용자프로그램 웹 서비스전시 및 견학 열람 및 원문공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그림 4>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 운영체계 예시

정보 습득 목적의 이용행태가 다른 소셜미디어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블로그에는 텍스트, 사진 파일, 

영상 파일 등 다양한 형식의 기록을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도 있으며, 하나의 기록 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

는 것도 가능하다. 아카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기록을 재가공하여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한다

면 소셜미디어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차별화가 가능해지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입된 이용자들이 오프라인 기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아카이브를 방문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와 같이 각각의 

소셜미디어를 그물망처럼 상호 연결하는 것은 특정 소셜미디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닌 모든 소셜미디어, 나아가 

기존의 기록서비스까지 상호 성장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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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상호작용이다. 실제로 면담 시 소셜미디어 활용 

우수 사례로 언급되었던 경상남도청,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민속촌 그리고 구독자 및 팔로워 수가 두드러지게 높았

던 NARA와 NAA 모두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이용자들의 반응과 호응을 유도하고, 질문을 던져 자연스럽게 

상호 소통이 오가도록 하거나 아카이브와 이용자 간, 그리고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의사소통을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호 소통은 해당 콘텐츠뿐만 아니라 아카이브에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고전적인 기록서

비스로 이용자들을 유입시키며, 또한 잠재적 이용자들은 아카이브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나아가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인해 댓글, 좋아요, 공유가 늘어날수록 해당 콘텐츠를 다수

가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로 인식하여 이용자들의 개별 피드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킨다. 노출률이 높아지면 자연스

레 재공유 및 재가공이 일어나 보다 많은 이용자들에게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 상호 소통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카이브 기록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서도,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아카이브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도 반드시 필요하다. 

인력의 배치가 어렵다면, 기록관리대학원이나 교육원의 교육과정에 소셜미디어 운영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

하여 기본 소양으로 교육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나아가 시청자 미디어 센터나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이용자 

참여형 소셜미디어 운영도 가능하다. 실제로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담당자 전화 인터뷰 당시, 두 기관 모두 

소셜미디어 운영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자유로운 운영의 한계를 꼽았다. 기록관리기관의 특성상 공익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과 내부 결재선 등으로 인해 운영 방식이 다소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해결책

으로 앞서 제안한 것과 같이 민간의 도움을 받는 참여형 소셜미디어의 운영을 도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기록 발굴 및 사료 선정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을 제외하고, 유튜브에 업로드될 썸네일 제작,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피드의 썸네일 제작 등과 같은 영역은 민간과의 협업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다. 아카이브의 정적인 

콘텐츠에 변화를 주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셜미디어 활용에 익숙한 초, 중, 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주제 

선정이나 제작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는 방법도 있다. 혹은 유튜브 썸네일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의 

피드 등을 직접 제작하여 응모하는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아카이브에서 자원봉사활동 시간

을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소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처럼 진실되고 부족한 

면을 보여주어 친밀감을 유발하는 것도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게 호응을 이끌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기록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과 대상은 이용자이기 때문에 참여형 소셜미디어의 운영을 도입한다면 시너지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5.2 소셜미디어와 기록서비스의 상호성장 메커니즘

이제껏 아카이브는 내부의 기준과 시선으로 이용자들을 분류해왔다. 서비스의 대상은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시도는 소극적이었으며, 일방적인 기록서비스의 제공이 계속되어 왔다. 

오늘날 이용자 집단의 종류와 유형은 더욱 다양해졌기에, 기존의 이용자 세분화 기법으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진정한 이용자 중심의 기록서비스를 위해서는 아카이브가 전달하고자 하는 

기록과 이용자가 보거나 듣고 싶어 하는 기록 간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소셜미디어의 상호작용적 특성은 

이와 같은 이용자 분석을 실시하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 수요 조사와 요구사항 분석을 

실시하고, 고전적인 기록서비스 방법론을 탈피하여 소셜미디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기록서비스는 이용자들이 기록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는 이상 시공간적 제약과 

인식 부족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는 아카이브가 찾아가는 기록서

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소셜미디어는 기존 기록서비스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웠던 아카이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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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간의 접점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창구이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는 잠재적 이용자들을 

홈페이지로 끌어들이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존의 기록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들어 아카이브

를 활성화시킨다. 이처럼 소셜미디어 기록서비스 혹은 기존의 기록서비스 중 어느 한 쪽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두 서비스의 상호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를 함께 운영하여 이용자 접근성과 도달률을 높인 뒤, 기존의 

기록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성공적인 기록서비스가 이루어

진다면 전시, 견학, 이용자 프로그램, 웹사이트 서비스 등의 고전적인 기록서비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이용자 도달률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담당자 인터뷰 당시, 소셜미디어 운영 우수사례로 언급된 한국민속촌과 한국영상자료원의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관에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홈페이지 및 오프라인 서비스로 이용자 

유입을 촉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민속촌(2022)의 유튜브 영상 중 최다 조회 수를 기록한 영상은 조회 

수가 약 12만 회에 달하고, 인스타그램 역시 5.4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진행 중인 공연이나 

행사의 일부가 업로드된 게시글은 약 1.2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이용자들의 호응과 도달률이 

매우 높았다. 한국영상자료원(2022) 또한 약 1.49만 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한 유튜브와 약 2.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스타그램을 운영 중인데, 유튜브에는 기관에서 소장 중인 영화의 일부를 업로드하고, 인스타그램에는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제공하여 홈페이지로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기관의 소셜미디어 댓글을 살펴본 결과, 소셜미디어에 서비스된 콘텐츠를 보고 오프라인 방문 의사를 나타

내는 이용자들이 다수 있었으며, 콘텐츠에 대한 감상평을 남기고 다른 이용자에게 추천하기도 하는 등 상호 소통

도 활발히 나타났다. 소셜미디어가 가진 영향력과 파급력은 기존의 기록서비스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넘어설 

만큼 굉장하며, 그 중요성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전시나 이용자 프로그램 등 기존의 기록서비스 방법론을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것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기록서비스를 제공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록을 접한 이용자들을 오프라인으로, 또 홈페이지로 유입시켜 이차

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훨씬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두 기관의 사례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한 

기록서비스는 기존의 기록서비스만이 아닌 아카이브 전체의 활성화를 촉진하므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소셜

미디어는 이용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며 이는 곧 고립된 아카이브에서 소통하는 아카이브로의 

전환 가능성을 의미한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대부분의 아카이브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록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그 효과가 

저조한 원인에 대해 근본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도출하고, 향후 아카이브 및 유관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과 도달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록의 난해성을 극복함과 동시에 이용자 인식과 도달률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소셜미디어의 특성, 이용 행태 및 이용 빈도와 관련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진행하였던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및 통계 등을 바탕으로 소셜

미디어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셜미디어별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분석한 뒤, 운영 프로세

스 설계에 반영하고자 했다.

또한 경상남도청,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민속촌 등 국내 유관기관과 NARA, NAA 등 해외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의 소셜미디어 운영 우수 사례를 분석하였다. 경상남도청 소통기획관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및 운영과 관련한 

조직과 인력의 배치, 업무 분장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인구 수 대비 구독자 수와 팔로워 수가 눈에 띄게 두드러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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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미국과 호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우수 사례 분석을 바탕으

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국내 기록물관리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여러 소셜미디어 운영 전문가들의 조언과 저자의 제안을 종합하여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운영방안을 설계하고자 

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소셜미디어만을 운영 및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경상남도청의 소통기획관실과 같은 소셜미디어 운영 전담 인력의 배치와 체계적인 업무

분장이 필요하며, 아카이브에서도 이처럼 하나의 조직 구성을 통해 소셜미디어 운영을 정식적인 업무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외에도 시청자 미디어 센터나 시청자위원회, 블로그 기자단, 각 소셜미디어별 서포터즈 

활동, 교육기관과 연계한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한 이용자 참여형 소셜미디어의 운영을 구상하여, 아카이브는 

부족한 소셜미디어 운영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는 기록서비스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아카이브는 소셜미디어별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와 그 특성을 파악한 뒤, 전략적인 기록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 유튜브 운영 시에는 썸네일, 제목, 해시태그, 상세 설명란의 내용 설명, 자막 모두가 알고리즘의 분석 

대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아카이브와 유사한 채널이 어떤 주제와 

전략을 가지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유튜브 알고리즘이 아카이브의 유튜브 채널

을 항상성이 높은 전문 채널로 인식하게끔 노력해야 한다. 

블로그 운영 시 검색 키워드 도구를 이용하여 연관 키워드를 파악하고, 업로드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월별 및 월간 검색수, 월평균 클릭수, 키워드 경쟁 정도 등의 수치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참고해야 한다. 네이버 데이터랩 사이트의 검색어 트렌드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키워드가 언제, 얼마

나 검색되었는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잘 노출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인스타그램 운영 시에는 해시태그의 상위에 노출되어 초기 팔로워 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했다. 경쟁 

정도가 낮은 소형 해시태그부터, 중형, 대형 해시태그까지 점차적으로 점령해나가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초기 

팔로워 수를 일정 수준 확보한 이후에는 아카이브 계정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브랜딩 전략을 

제안하였다. 페이스북 운영 시에는 빅데이터 소셜분석 기능을 이용하여 아카이브와 관련해 이용자들이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를 분석한 뒤, 이를 게시글에 반영해 이용자 유입률과 노출률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일간, 주간, 월간별로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는지를 통해 성향과 관심사를 파악한 후, 

이를 아카이브의 소장 기록과 연계하여 콘텐츠로 제작 및 업로드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클릭을 유도하는 

흥미로운 썸네일 제작, 난해함을 느낄 만한 요소를 정제한 이용자 친화적인 콘텐츠의 제작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소셜미디어 메커니즘에 알맞은 발전된 이용자 세분화 방법론을 제안하고, 소셜미디

어의 이용자 상호작용적 특성을 활용해 이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 

이용자 성향 및 이용행태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운영 방안을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이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운영이 기존의 기록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상호 성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운영 체계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아카이브의 소셜미디어를 기록서비스가 미진한 원인을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자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경남

기록원과 서울기록원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한 것이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지방기록물관리

기관에 한정하여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운영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다양한 기록관리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라며, 향후 본 

연구가 기록관리기관의 소셜미디어 운영 방안 설계 시 유의미한 참고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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